루마니아 중보기도 24시: “내 이름 석자” 생명책에 기록하기 영적 전투
빠체 보우어!(주님의 평강이 중보기도 식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한번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 2013년 10월을 보내면서 신랑되신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매일 저녁 임원들과 계시록을 읽어내려 가면서 다시오실 주님을 맞을 신부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010년 5-8학년 코흘리게 사춘기 임원들을 데리고 “24시간 중보기도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꿈꾸며 향후 10년 20년 므너스띠레아 면소재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를 위해 사단과의 영적전쟁 전면전을 선포했었습니다. 3년을 지나면서 정리해보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에 정말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살아가는 중보 기도자들을 한 사람 한사람 보내주시고 알게하시고 붙혀주시며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영광위하여 산다고는 하지만 따지고보면 아직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죄로 부패하고 악한 내 이름을 위하여 아둥바둥거리지는 않는지를 계수해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 이름으로 거듭난 자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를 날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밑에 나아가서 확인하는 10월이었습니다.

5-11학년 임원들과 함께 지어가는 겟세마네 집시교회공동체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사단의 공격이 가해지고 유혹과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득실득실거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아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옛날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때까지 주와같에 걷겠네”… 부르고 또 부르고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주여 삼창 외쳐 24시간 중보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무릎을 연하고 또 연합니다.

행여나 중보기도 식구들중에 아직도 이땅에 미련때문에 하나님 선교에 올인하지 못하시고 아둥바둥 거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이름 석자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다시한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밑에서 확인하시고 세상 기웃거리시며 시간 낭비하실 시간이 없으시니 다시오실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지구촌 영혼구원에 생명다해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기 결혼과 이혼으로 그리고 가정교육이 전무한 집시들의 깨어진 가정들을 다시 세우고 지역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함으로 지역복음화를 앞당겨갈 아버지학교 어머니 학교를 위하여 중보해주세요.

11월에 있을 현지인 2기 아버지 학교와 1기 어머니학교를 위한 기도
[bookmark: _GoBack]껄러러시 주 집시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25명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자체 자립대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참가비를 50레이를 정했는데 다들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나자빠졌네요. 꼭 필요한 지원자들을 보내달라고 상소를 다시 올렸습니다.

아버지/어머니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후원자와 후원교회가 자매를 맺어져서 향후 겟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가 자립선교를 이룰때까지만 지속적으로 후원되기를 기도합니다.
1) 현지인 2기 아버지 학교(11월 20-22일. 장소: 겟세마네 집시교회)
	지원자및 강사
	내  용
	      총  계

	현지인 유니품 경비 
	50레이 x 25명=1250 레이
	284 유로

	지원자 식비. 간식비
	21명 x 50레이x 4끼=4200 레이 
	955 유로

	강사조장스텦 10명
숙식지원자 4명
	14명 x 130레이x 3일= 5460 레이

	1241 유로

	총 계
	10,910 레이
	2480 유로



2) 현지인 1기 어머니학교(11월 27-29일. 장소: 겟세마네 집시교회)
	지원자 및 강사
	내  용
	      총  계

	현지인 유니품 경비 
	50레이 x 20명=1000 레이
	227 유로

	지원자 식비. 간식비
	16명 x 50레이x 3끼=2400 레이 
	545 유로

	강사조장스텦 10명
숙식지원자 4명
	14명 x 130레이x 3일= 5460 레이

	1241 유로

	총 계
	8,860 레이
	2013 유로



동구전선 루마니아 겟세마네 집시교회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앞서 진두지휘 하심가운데 5-11학년 임원들을 중심으로 훈련시키시면서 향후 10년 20년을 향하여 매일매일 24시간 중보기도와 훈련으로 그 기초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혼자서는 결코 가꾸어 갈수 없는 복음의 밭입니다. 후방의 병참지원이 지속되어져야 만이 지어갈수 있는 사역지 입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함께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지어 주십시오.

피아노 키타 드럼을 전수할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권도 축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코치도 기도합니다. 새마을 운동 농업 개발로 자립선교를 이루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영농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십시오. 숙식은 걱정없으니 오시면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신랑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셔서 하나님 영광 지구촌 영혼구원에 올인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중보기도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뭍혀 다시 오지 않을 10월을 보내며
루마니아에서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